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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출원칙)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산출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Required Stable Funding, RSF)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
(Available Stable Funding, ASF)의 비율을 말한다.

 나. "안정자금가용금액"은 향후 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인 자본 및 부채의 일정 금액을 말한다.

 다.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은 자산 유형에 따른 유동성 특성, 잔존만기 및 난외 익스포져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라. "유동성리스크"는 금융기관이 현재 또는 미래의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리스크를 말한다.

 마. "신용리스크"는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
제적 손실위험을 말한다.

 바. "중소기업"은 <별표3>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금조달 총액이 1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사. "공공기관"은 <별표3> 32. 및 33.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동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
출입은행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아. "금융기관"은 <별표3> 3.하.에 따른 규제대상 금융기관을 말한다.

 자. "영업적 예금"은 청산, 보호예수, 현금관리 등 특정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및 합명회사 등의 도매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말한다.

 차. "고유동성자산"은 <별표3-6>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계산시 적격고유동성자산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운영
요건(operational requirements)과 Level 2 및 Level 2B 자산 한도(cap)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고유동성자산으
로 정의한다. 고유동성자산은 <별표3-6> 10.부터 24., 운영요건은 <별표3-6> 14.의 규정 내용을 준용한다.



 카. "NSFR 파생상품부채"는 파생상품부채에서 파생상품부채에 담보로 제공된 총 변동증거금을 차감한 값을 말하며, 
"NSFR 파생상품자산"은 파생상품자산에서 파생상품자산에 담보로 수취한 현금 변동증거금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별표3>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한
다.

 파. 이 기준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별표3-6> 3.에 규정된 내용을 준용한다.

4. (목적)

 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은행이 자산 및 난외 항목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이 평상시 활용하던 자금조달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유동성포지션이 약화되고 이는 
결국 광범위한 시스템적 위기를 유발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고 난내ㆍ외 모든 항목의 조달리스크
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며,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은행이 미래에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
금을 충분히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토록 함으로써 장기 자금조달 리스크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제2장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산출기준

제1절 총칙

5. (구성요소)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다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가. 안정자금가용금액

 나.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안정자금가용금액(ASF)

 ≥ 최저규제수준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RSF)

제2절 안정자금가용금액(ASF)

6.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정의 일반원칙)

 가. 안정자금가용금액은 부채의 계약상 만기와 유형별 자금제공자의 자금인출 성향 차이를 포함한 은행의 자금조달원
의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기초로 측정된다.



  (1) 자금조달 만기(funding tenor)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일반적으로 장기 부채가 단기 부채보다 안정적이라고 가
정한다.

  (2) 자금조달의 유형 및 거래상대방(funding type and counterparty)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단기(만기 1년 미만) 
소매예금 및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동일 만기의 여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도매자금조달보다 행태적
으로 안정적이라고 가정한다.

 나. 총 안정자금가용금액은 금융회사 보유 자본 및 부채의 장부가액(carrying value)을 각 범주별로 구분한 후 범주
별 ASF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장부가액(carrying value)은 규제상 공제나 기타 조정사항 적용 전 자본 및 부채 증권의 금액이다.

7. (만기 산정)

 가. 자본 및 부채 증권의 만기 결정시에는 투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를 만기로 간주한다. 은
행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은 은행이 평판악화를 우려하여 옵션의 미행사에 제약
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1) 특히, 특정 부채가 법적 만기 이전에 상환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경우 
은행은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하여 동 부채의 상환을 해당 안정자금가용금액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장기부채(long-dated liabilities)의 경우 현금흐름이 6개월 이상 및 1년 이상인 부분은 각각 6개월 이상 및 1년 
이상의 유효 잔존만기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8. (파생상품부채 금액의 계산)

 가. 파생상품부채는 파생상품 계약의 시가평가로 인한 부의 대체비용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나. <별표3-8> 12.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 계약이 있는 경우 동 계약상 파생상품 
익스포져의 대체비용은 상계 후 순대체비용으로 한다.<개정 24.8.30.>

 다. NSFR 파생상품부채 계산시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변동증거금은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의 대
체비용에서 차감해야 한다.2)3) <개정 24.3.28.>

 라. 중앙은행의 단기 통화정책 또는 유동성 조치(Liquidity operation)로 인해 발생한 외화스왑 거래 등 파생상품거래
로서 최초 계약 시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중앙은행과의 파생상품거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계산 시 제외할 수 있
다. (18.에 따라 파생상품자산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일) <신설 2022.1.27)

1) 은행이 자금조달에 대해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동 은행이 자금조달 리스크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2) 중복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부채에서 차감하는 변동증거금으로 담보제공된 자산은 은행 회계처리상 재무상
태표에 반영되는 정도만큼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계산시 제외해야 한다.
3) NSFR 파생상품부채 = (파생상품부채) - (파생상품부채에 담보로 제공된 총 변동증거금)



9. (100% ASF 가중치를 적용하는 부채 및 자본)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100%의 ASF 가중치를 적용한
다.

 가. <별표3> 5.부터 7.에 따른 규제자본 총액4)으로 자본 공제항목 차감 전 금액. 다만, 잔존만기 1년 미만인 보완자
본에 해당하는 자본증권은 제외함

 나. 상기 가.에 포함되지 않은 유효 잔존만기 1년 이상인 자본증권 총액. 다만, 예상 만기를 1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명시적ㆍ내재적 옵션이 있는 자본증권은 제외함

 다. 유효 잔존만기 1년 이상인 담보부ㆍ무담보부 차입 및 부채(기간부 예금 포함) 총액. 다만, 만기 1년 이상인 부채
에서 발생하는 1년 이내의 현금흐름은 100% ASF 가중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10. (95% ASF 가중치를 적용하는 부채)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95%의 A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별표3-6> 26.에 따른 소매예금 및 <별표3-6> 31.에 따른 중소기업 고객이 예치한 예
금 중 "안정적" 예금으로 분류된 비만기성 예금 또는 잔존만기 1년 미만인 기간부 예금

 나. 가.의 "안정적" 예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별표3-6> 27.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 (90% ASF 가중치를 적용하는 부채)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90%의 A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별표3-6> 26.에 따른 소매예금 및 <별표3-6> 31.에 따른 중소기업 고객이 예치한 "불
안정" 예금으로 분류된 비만기성 예금 또는 잔존만기 1년 미만인 기간부 예금

 나. 가.의 "불안정" 예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별표3-6> 28.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 (50% ASF 가중치를 적용하는 부채)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50%의 A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비금융기업으로부터의 잔존만기 1년 미만인 담보부ㆍ무담보부 자금조달

 나. <별표3-6> 32.에 따른 영업적 예금

 다. 국가, 공공기관, 다자ㆍ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의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자금조달

 라.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잔존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기타 담보부ㆍ무담보부 자금조달(중앙은행 및 금융
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 포함)

13. (0% ASF 가중치를 적용하는 부채 및 자본) 안정자금가용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0%의 ASF 가중치를 적용한다.

4) 자본증권은 바젤위원회가 2011.6월 발표한 "BaselⅢ: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에 따라 은행법규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규정이 
만료된 이후의 금액만을 포함해야 한다.



 가.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타 부채 및 자본(중앙은행 및 금융회사로부터의 잔존만기 6개월 미만인 자금
조달 포함)

 나. 특정 만기가 없는 기타 부채(매도포지션과 만기가 지정되지 않은 포지션(open maturity position)을 포함) 

  (1) 다음 항목은 특정 만기가 없는 부채의 예외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채는 유효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100%,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50%의 A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이연법인세부채. 실현가능성이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나) 외부주주지분. 해당 증권의 조건(일반적으로 만기가 영구적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 8.에 따른 NSFR 파생상품부채가 18.에 따른 NSFR 파생상품자산보다 큰 경우 NSFR 파생상품자산을 상계한 후
의 NSFR 파생상품부채의 순액5)

 라. 금융상품, 외화 및 상품(commodity)의 매입으로 인한 "거래일"의 미지급금("trade date" payables)으로서 통상적
으로 관련 교환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표준 결제기간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결제되지 못했더라도 여
전히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제3절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RSF)

14.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정의 일반원칙)

 가.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은 금융회사 보유 자산 및 난외 익스포져의 유동성 리스크 구조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기초
로 측정되며, 이 경우 다음 기준 간의 잠재적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1) 복원력 있는 신용창조(resilient credit creation)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실물경제에서 대출중개의 연속성을 보
장하기 위해 대출의 일정 부분에 안정적 자금 조달을 요구한다.

  (2) 은행 행태(bank behavior)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은행이 고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기도래 대출의 상당 부
분을 만기연장(rollover)한다고 가정한다.

  (3) 자산 만기(asset tenor)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은행이 단기(만기 1년 미만) 자산에 대해 만기 도래시 연장 대신 
자산의 일정 부분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단기 자산에 적은 안정적 자금조달을 요구한다고 가정한다.

  (4) 자산의 질과 유동성 가치(asset quality and liquidity value) :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처분제한이 없는 양질의 
자산은 전액이 안정적 자금으로 조달될 필요는 없다고 가정한다. 처분제한이 없는 양질의 자산은 자산유동화 또
는 매매될 수 있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의 담보로 사용되거나 시장에서 매각이 용이한 자산을 의미한다.

 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난외 계정의 약정 및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도 잠재적 유동성 필요를 고려하여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안정적 자금조달을 요구한다.

5) 안정자금가용금액(ASF) = 0% × Max[(NSFR 파생상품부채 - NSFR 파생상품자산), 0]



 다.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RSF) 산출시 RSF 가중치를 곱하는 대상금액은 금융회사 재무상태표상 자산에 고정이하 대
손충당금 등을 조정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총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은 금융회사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carrying value)을 각 범주별로 구분한 후 범주별 
RSF 가중치를 곱한 금액과 난외활동(또는 잠재적 유동성 익스포져) 금액에 해당 RSF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
하여 산출한다. 

 마. 자산 유형별 RSF 가중치는 자산이 만기 연장되거나 또는 1년동안 상당한 수준의 비용 부담 없이는 매각을 통해 
현금화될 수 없거나 담보부차입거래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자산에 필요한 자금조달액을 추정한 값
이므로,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금액 만큼은 안정적 자금 조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바.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결정시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가 결제일 회계기준(settlement-date accounting model)에
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매입주문이 실행된 금융상품, 외화 및 상품은 포함하여야 하며 매각주문이 
실행된 금융상품, 외화 및 상품은 제외하여야 한다. 결제일 회계기준에서는 상기 거래가 재무상태표에 파생상품거
래 또는 담보부금융거래(secured financing transactions)로 반영되지 않으나, 상기 거래의 효과는 결제시 재무
상태표에 반영된다.

 사. Level 1 자산, Level 2A 자산 및 Level 2B 자산은 <별표3-6> 22.부터 24.의 규정 내용을 준용한다.

15. (만기 산정)

 가. 자산은 잔존만기 또는 유동성 가치에 따라 적절한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증권의 만기 결정시 투자자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은행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은 
은행이 평판 악화를 우려하여 옵션의 미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6) 특히, 특정 자산의 만
기가 연장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경우 은행은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하여 동 자산의 만기 연장을 해당 RSF 범
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분할상환대출(amortising loans)의 경우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부분은 잔존만기 1년 미만으로 분류할 수 
있다.

16. (처분제한이 있는 자산) 

 가. 재무상태표상 1년 이상 처분제한이 있는7) 자산은 100%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처분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산은 처분제한이 없을 때 50% 이하의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50% RSF 가중치를 적용하며, 처분제한이 없을 때 50%를 초과하는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RSF 가중
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6) 은행이 자산에 대해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동 은행이 자금조달 리스크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7) 처분제한이 있는 자산은 자산유동화증권(assets backing securities)이나 커버드본드, 증권금융거래 또는 담보스왑

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처분제한이 없는"은 <별표 3-6> 14.가.(1)을 따른다.



 다. 처분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산은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과 동일한 RSF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라.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계산시 중앙은행의 예외적인8) 유동성 운영을 위해 처분제한이 있는 자산은 낮은 RSF 가중치
를 적용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적절한 RSF 가중치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처분제한이 
없는 자산에 적용하는 RSF 가중치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마.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계산 시 중앙은행의 예외적인 유동성 흡수조치로 인해 취득한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은 낮
은 RSF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잔존만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RSF 가중치는 5%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2.1.27.>

 바. 라. 또는 마.에 따라 낮은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낮은 RSF 가중치 적용으로 인해 은행에 미치
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7.>

17. (담보부금융거래)

 가. 담보부 자금조달 약정(secured funding arrangements)에 대한 재무상태표 및 회계처리에 있어 일반적으로 증권
금융거래(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RP 매수, 담보스왑 등을 포함)를 통해 차입한 유가증권은 은행이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반대로 증권금융거래를 통
해 대여한 유가증권은 은행이 수익적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나. 은행은 담보스왑을 통해 수취한 유가증권이 재무상태표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제외해야 한다. 은
행이 RP 또는 기타 증권금융거래에서 처분제한이 있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익적 소유권을 유지하고 
동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유가증권을 적절한 RSF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다. <별표3-8> 18.가.(2)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일 거래상대방과의 증권금융거래는 상계 후 순액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
다.

18. (파생상품자산 금액의 계산)

 가. 파생상품자산은 파생상품 계약의 시가평가로 인한 양의 대체비용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나. <별표3-8> 12.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 계약이 있는 경우 동 계약상 파생상품 
익스포져의 대체비용은 상계 후 순대체비용으로 한다.<개정 24.8.30.>

 다. NSFR 파생상품자산 계산시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수취한 담보는 은행의 현행 회계처리기준 또는 리스크기반 체
계 하에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의 대체비용에서 차감할 수 없다. 다만, 담보로 수취한 현금 변
동증거금이 <별표3-8> 14.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의 대체비용에서 차감한다.9) <별표3-8> 14.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취한 변동증거금 또는 수취한 개시증거금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상 부채는 파생상품자산에서 차감

8)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예외적인 유동성 운영은 시장 전반의 금융위기 기간 또는 예외적인 거시경제적 위기 기

간 중 중앙은행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비표준적이며 일시적인 운영을 말한다.

9) NSFR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자산에 담보로 수취한 현금 변동증거금)



하지 않으며 0% ASF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 24.3.28.>

19. (0%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0%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채무 이행에 즉시 이용가능한 주화 및 화폐

 나. 중앙은행 지급준비금(필요지급준비금 및 초과지급준비금 포함)

 다. 모든 잔존만기 6개월 미만인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claims)

 라. 금융상품, 외화 및 상품(commodity)의 매각으로 인한 "거래일"의 미수금("trade date" receivables)으로서 통상적
으로 관련 교환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표준 결제기간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결제되지 못했더라도 여
전히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20. (5%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처분제한이 없는 Level 1 자산으로서 0%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을 제외한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5%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공동체(EC) 또는 다
자개발은행에 대한 청구권이나 이들 기관이 보증한 시장성 증권으로서 <별표3>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크 표준방
법상 신용리스크에 대해 위험가중치 0%가 적용되는 유가증권

 나. <별표3-6> 22.에 규정된 위험가중치가 0%가 아닌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무증권

21. (10%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10%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6개월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Level 1 자산의 담보부 대출로서 동 대출은 Level 1 
자산으로 담보되어 있으며, 해당 은행이 대출기간 동안 수취한 담보에 대한 재담보권(ability to freely 
rehypothecate)을 보유해야 함

22. (15%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15%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처분제한이 없는 Level 2A 자산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1)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청구권이나 이들 기관이 보증한 시장성 증권으로서 <별표3>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상 위험가중치 20%가 적용되는 유가증권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AA- 이상인 회사채(CP 포함) 및 커버드본드

 나. 21.에 포함되지 않은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6개월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기타 대출

23. (50%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50%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처분제한이 없는 Level 2B 자산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AA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RMBS)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A+에서 BBB- 사이인 회사채(CP 포함)

  (3) <별표3-6> 24.나.(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소 상장 보통주

 나. <별표3-6>에 따른 고유동성자산으로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처분제한이 있는 자산

 다. 잔존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금융회사 및 중앙은행에 대한 모든 대출

 라. 다른 금융회사에 예치한 <별표3-6> 32.에 따른 영업적 예금으로서 동 별표 12.나.에 따라 50% ASF 가중치를 적
용받는 예금

 마.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잔존만기 1년 미만인 모든 기타 비고유동성 자산. 여기에는 비금융기업에 대한 대출, 
소매(즉, 자연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을 포함함

24. (65%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65%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1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로서 <별표3>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상 신용리스
크에 대해 35%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대출

 나.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기타 대출로서 <별표3> 제2장에 따른 신용리스
크 표준방법상 신용리스크에 대해 35%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대출.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은 제외
한다.

25. (85%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85%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개시증거금10)으로 담보 제공된 현금, 증권 및 기타 자산과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의 공동기금(default fund)으로 납입한 현금 및 기타자산. 다만,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개시증거금
으로 담보 제공된 증권 및 기타자산에 더 높은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RSF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나. 처분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기타 정상여신(performing loans)11)으로서 <별표3> 제2장에 따른 신용리
스크 표준방법상 신용리스크에 대해 35%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은 제외한다.

 다. 처분 제한이 없는 잔존만기 1년 이상인 유가증권 및 거래소 상장주식으로서 채무불이행이 없으며 <별표3-6>에 
따른 고유동성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다만, 이때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앙청산

10) 은행이 제3자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고객 대신 담보제공한 개시증거금은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정상여신(performing loans)은 90일 이상 연체되지 않은 대출을 의미하며, 반대로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s)은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을 의미한다.



(centrally cleared)이 되어야 한다.

 라. 금을 포함한 실물거래상품(physical traded commodities)

26. (100% RSF 가중치를 적용하는 자산)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산출시 다음 항목은 100%의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1년 이상 처분제한이 있는 모든 자산

 나. 18.에 따른 NSFR 파생상품자산이 8.에 따른 NSFR 파생상품부채보다 큰 경우 NSFR 파생상품부채를 상계한 후
의 NSFR 파생상품자산의 순액12)

 다.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타자산. 여기에는 무수익여신,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비
상장주식, 고정자산, 규제자본 공제항목, 유보이자(retained interest), 보험자산, 자회사 지분(subsidiary 
interests) 및 부도 유가증권(defaulted securities) 등을 포함하며, 은행은 90일 이상 연체되지 않은 고정이하 여
신을 무수익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음

 라. 8.에 따라 계산된 파생상품부채(즉, 담보로 제공된 변동증거금을 차감하지 않은 부의 대체비용)의 5% <개정 
2022.1.27>

27. (상호의존적 자산 및 부채)

 가. 감독원장은 특정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동안에는 상환할 수 없는 특정 부채에 있어서, 동 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성은 동 부채 상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동 부채가 다른 자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동 특정 자산 및 부채가 계약상 상호의존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감독원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의존적 항목에 대해 은행이 0%의 ASF 및 RSF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상호의존적 자산 및 부채 개별 항목에 대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2) 상호의존적 자산 및 부채의 만기와 원금은 동일해야 함

  (3) 은행은 상호의존적 부채로부터 조달된 자금과 관련 자산을 연결하는 조달창구(pass-through unit)로서의 역할만
을 수행해야 함

  (4) 상호의존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각각의 거래상대방은 상이해야 함

 다. 감독원장은 가. 및 나.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 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사전에 고려
해야 한다.

28. (난외 익스포져) 난외 익스포져는 신용 및 유동성 약정,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 등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1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RSF) = 100% × Max[(NSFR 파생상품자산 - NSFR 파생상품부채), 0]



다음과 같은 RSF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고객에 대한 취소불가능 신용 및 유동성 약정 : 미사용 부분의 5%

 나. 고객에 대한 조건부 취소가능 신용 및 유동성 약정 : 미사용 부분의 5%

 다. 무조건적으로 취소가능한 신용 및 유동성 약정 : 0%

 라. 무역금융 관련 채무(보증 및 신용장 포함) : 3%

 마. 무역금융과 관련 없는 보증 및 신용장 : 5%

 바. 다음과 같은 비계약상 채무 : 10%

  (1) 은행 자신의 채무, 관련 도관체(conduits)ㆍ증권투자기구(securities investment vehicles)의 부채에 대한 잠재
적 환매청구권과 기타 유사한 금융 약정

  (2) 변동금리채권(adjustable rate notes), 변동금리요구채권(VRDNs; variable rate demand notes) 등 고객이 높
은 시장성을 기대하는 구조화상품

  (3) 안정적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조성된 관리운용펀드(managed funds)

제3장 보고 및 적용범위 등

29. (보고의무)

 가. 은행은 유동성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 은행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최소 분기별로 산출하고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은행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최저규제수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30. (단일통화 보고) 은행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2.의 연결기준에 따라 단일 통화로 보고해야 한다.

31. (개별법인 등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모니터링) 은행은 개별 법인, 해외지점, 자회사 및 은행그룹 전체에 대하여 유
동성 리스크 익스포져 및 자금조달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유동성의 이전가능성에 대한 법
률, 규제 및 운영상 제약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32. (모니터링 수단) <별표3-6> 제3장에 따른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들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된
다. 특히, <별표3-6> 제3장 제2절에 따른 잔존만기 1년 이상의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한 계약상 만기불일치 지표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보완하는 중요한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된다.



33. (감독조치) 감독원장은 개별 은행의 자금조달 리스크 특성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준수 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별 은행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